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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마찰음 /入, 从/가 지속시 

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관찰하 

고, 나아가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기술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 

성합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 

석 결과, /人/보다 /从/가 더 긴 지속시간을 가졌으며 

마찰음을 선행하는 음소의 성질, 단어에서 마찰음이 가 

지는 음절 위치, 그리고 마찰음 앞에서 끊어읽기가 이 

루어졌는가의 여부가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1. 머리말
파열음에 비하여 마찰음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마찰음만을 다룬 연구 

들은 아주 적다.하지만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마 

찰음의 지속시간, 마찰음과 파찰음 비교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3, 4]

/人/와 1씨는 조음 위치와 방식이 대체로 같으나 

무성 경음인 /从/가 /人/에 비해 긴장이 심하고 혀끝과 

치조(또는 윗잇몸)의 접촉이 더욱 긴밀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이른다[1]. 조음과정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마찰 

음의 지속시간이나 중심공명에너지 분포에 영향을 미친 

다 [5, 6, 7, 8],

선행연구 중에서 무의미 단어 대상의 연구는 모음 

사이에서 /从/가 /人/보다 더 긴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1]. 그러나 음절, 단어 및 문장 속에서 

의 /人, 从/의 지속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 

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4]. 즉, 음절에서는 /人/가, 문장 

에서는 /从/가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는 두 연구에서 다 

룬 마찰음 자료의 성질이 각기 달랐다는 데에서 그 원 

인을 찾아볼 수 있다. [1]에서는 무의미어를, [4]에서는 

일음절 자료를 제외하고는 유의미 단어를 대상으로 했 

다는 점, 그리고 관찰대상이 된 자료의 음절구조가 

VCV[1] 와 CV[4] 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 

여 마찰음 /入, ＞시는 지속시간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 

리고 마찰음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첫째, 어떤 음소가 마찰음 앞에 위치하 

는가, 둘째, 마찰음 단어 앞에서 끊어읽기가 이루어졌는 

가, 셋째, 마찰음이 단어 내에서 몇번째 음절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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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설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분석자료

머리말에서 살펴본 두 연구 모두는 /入/, /从/만이 

반복되는 대상어 (target word) 를 틀문장 (frame 

sentence)에 넣어 낭독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두 

소리의 대립을 관찰하려는 연구자의 의도가 피험자의 

낭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고 자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9]의 

이야기 낭독 자료와 [10]의 일반 뉴스 및 문학작품 낭 

독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된 

마찰음은 고립음절이나 단어가 아니고 문장 차원에서 

실현된 경우이다. 또한, 뉴스나 이야기 낭독에 의하여 

실지로 발화된 의미있는 단어들이다. 낭독 화자는 모두 

14인이었다.

분석 대상 문장은 1365개이고 문장 내의 마찰음은 

모두 1137개였다. 마찰음의 후속모음은 단모음 /아, 어, 

오, 우, 으 이/로 제한하였다.

2.2. 분석

⑼의 자료는 ESPS/waves+ 프로그램을, [10]의 자 

료는 Kay社의 Multi-Speech를 이용하여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먼저, 마찰음 부분과 모음 부분을 분절화한 뒤 지속 

시간을 측정하였는더), 분절 시에는 파형을 제 1 기준으 

로 두었으며 그 위에 스펙트로그램과 연구자의 청취적 

판단을 더하였다. 마찰음 부분은 마찰이 시작되는 부분 

부터 모음의 포먼트가 나오기 전까지의 순수한 마찰부 

분만을 측정하였다.

3. 결과

3.1. /人/와 /从/의 지속시간

분석 결과, /从/의 지속시간이 /人/보다 길었다. 각 

모음별로 살펴보아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니、.

〈그림 1>

〈그림 2>

모음 별 지속 시간 비교

다음은 화자별 지속시간의 차이이다. 14인의 화자 

중 12인의 /从/의 지속시간이 /人/보다 길었다. /人/에 

비해 평균적으로 25.3 msec 길게 발음되었다. 나머지 2 

인은 /人/가 더 길었는데 이는 두 화자에게서 관찰된 

마찰음의 개수가 다른 화자들에 비하여 아주 적은 수였 

으므로 충분한 수의 /人/와 /从/를 비교한다면 다른 결 

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두 화자의 개인 

적인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14인 

중 86%에 해당하는 12인의 결과가 일치하므로 대부분 

의 화자들에게서는 /从/가 더 길게 발음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2. 끊어읽기

다음으로, 대상 문장 중에서 마찰음이 단어의 첫음 

절에 위치할 경우 단어의 앞에서 끊김이 있었는가의 여 

부를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3.L과는 반대로 /人/가 /从/ 

보다 길어졌다. 여기에는 단어가 문장의 맨 처음에 올 

경우 즉, 마찰음으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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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속 시간 

(msec)

끊어 읽은 경우 지속 시간 비교

이 경우를 화자별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14인의 화자 중 12인의 자료에서 /入/ 

는 /从/보다 길었다. 12인과 다른 결과를 보인 두 사람 

의 화자는 3.1.의 두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따라서 3.1. 

에서 지적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 

다.

3.3. 선행 음소의 성격

마찰음의 앞에 오는 음소가 자음인가 모음인가, 그 

리고 자음이라면 비음, 유음, 파열음 중 어떤 것인가에 

의하여 자료들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앞음소에 따라 마찰음의 지속시간은 차이를 

보였다. 파열음 > 유음〉모음〉비음 의 순서대로 지 

속시간이 길어졌다.

〈그림 4>

지속 시간 

(msec)

선행음소 에 따른

마찰음의 지속 시간 비교

3.4. 음절 위치

이번에는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마 

찰음이 단어 내에서 몇번째 음절에 위치하는가를 설정 

하였다. 그 결과 마찰음이 앞음절에 위치할수록 지속시 

간이 길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음절에 올 경우에는 어 

말 장음화 현상 때문에 첫 번째 음절만큼 다시 길어지 

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5>

음절 내 위 치 에 따 른 
지속 시간 비교

92

90

지 속 시 간 88
(msec) 86

84
82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마지막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찰음 /入, 从/의 지속시간을 비교 

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결과들은 자연스런 음성합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찰음 ］>시는 /人/보다 지속시간이 더 

길었다. 이는 김정원［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문 

장에서는 /人/보다 /从/가 길었다는 Song, Kim, 

Paradowska［4］의 결과도 뒷받침해준다. 또한, ［4］의 단 

음절 자료와 본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从/의 지 

속시간이 길지만 고립단어나 문장의 처음에 나타나는 / 

시、그리 고 끊어읽기 후 첫음절로 나타나는 I시는 /从 

/보다 길었다.

3.3과 3.4에서는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찰음을 선행하는 음소가 파열음 

일 경우 마찰음의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유 

음, 모음, 비음의 순이었다. 그리고 마찰음이 단어내에 

서 처음에 위치할수록 지속시간은 길어졌다. 그러나 마 

지막 음절에 올 경우에는 어말 장음화 현상에 의하여 

첫 번째 음절만큼 다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발화속도, 음절구 

조, 마찰음 단어가 문장 내에서 몇번째 어절에 속하는 

가 등도 마찰음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다. 이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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